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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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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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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송                                                  

제1회 “여성의 날” 피정 (202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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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사순 시기 제5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 시기

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와 선행, 등

의 사순 재계를 돌아보며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의미

를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만 지내면 주님 주일

과 함께 성주간으로 접어듭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지난 주일은 장미 주일로 힘든 사순 재계의 속에 그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보는 주일로 기쁨 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여정은 그 목적을 상실하면 지치게 되

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십 일간의 여정의 

목적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부

활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부활이 있

기에 오늘의 고난을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

다. 

 

  사순 시기의 가장 중요한 재계는 사랑 나눔입니다. 

함께 더불어 모두가 구원을 받는 세상을 향한 여정입

니다. 약하기 때문에 낙오되는 여정이 아니고, 쉼 없이 

질주하는 여정도 아닙니다. 위로가 있고, 응원이 있고, 

함께 쉴 때가 있고, 지친 이를 부축해주는 도움이 있

어서, 믿는 이들은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목적

지까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당신께

서 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

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

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누

구나”라는 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느낍

니다. 믿는 이들 사이에는 빈부의 격차나 권력의 유무

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이

익을 당했다는 사실이 강자의 권력이나 세도를 정당

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렇게 이어집니

다. 적어도 예수님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며 그 믿음

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사순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 생활 연습이 될 것입니다. 마

음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본당에서 있은 헌혈 행사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서 최종 49명이 헌혈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 곳에서 적지 않은 헌혈이라고 합니다. 사실 

피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상 아무나 

헌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누려는 마음 

만큼은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도

도 알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결과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알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징의 일곱 번째 기적으로 마리아와 마르타의 동생

으로 죽은 나자로를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이를 되살리는 기적에서 우리는 죽음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석 성경에 의하면 라자로는 ‘하느님께서 도우신다’

를 뜻하는 히브리 말 이름 엘아자르의 그리스 말식 

축약형인데, 기원후 1세기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

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도 암묵적

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상황의 위급함이나 위험함을 찾아볼 수 없

습니다. 모든 상황이 당당하고 차분합니다. 오히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

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11: 4)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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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도,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마치 꽃이 피기 위해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

이 언 땅을 녹일 때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

는 사실은 그때가 되지 않았어도 어머님의 간곡한 말

씀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당면한 일을 순서대로 처리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기서 예

수님의 신성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시

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베타니에

에 묻힌 라자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뭇사람들을 아

랑곳하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타에게 무덤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마르타와 마리아도 감히 

예수님께서 곧 자신들의 오빠 라자로를 다시 살릴 것

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부활의 믿음만 갖

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모두가 부활하여 

다신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이 그때’임을 분명히 하십니

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

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

을 믿느냐?” (11: 25-26) 나라로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

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기회임을 다시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라자로의 무덤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그

리고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는 광경을 보시며 마음이 

심란해지고, 급기야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11: 33-35) 예수님께서 얼마나 라자로를 사랑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당당하시고 차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덤 앞에서 흘리시는 눈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

니다. 하느님으로 우리의 삶 위에 계시어 경외심과 더

불어 거리감이 있는 경직된 모습에서 따듯한 인간적 

면모를 발견하며 한층 가까운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은 무감정적 존재가 아니라 너무

나도 인간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어도 절실한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적 슬픔을 위로해 주

신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영광과 하느님

의 영광”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우

리를 위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 하

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영광은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오늘 라자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하

십니다. 그렇게 열린 무덤 안으로 기도를 하시고 큰 소

리로 외쳤습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이 말씀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

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11:44) 하고 증언합

니다. 그렇게 라자로는 되살아나 자신을 감은 천과 수

건을 풀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리 나오너라.” 우리 마음속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위해 누군가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줘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이웃이며, 우

리 친구이고, 식구이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며,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의심에서, 우리의 미움

과 분노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의 절망

에서, 세파에 지쳐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어두운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

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외침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을 가

진 이름, 라자로입니다. 이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님께서 명하십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요한 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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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사순 제5주일  

넷째 주일 (3월) 

  공동체 소식                                                                                                                   

사순 피정  

주제 : 파스카의 의미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 

일시 : 3월 26일(오늘)   1 p.m.  

강사 : 이재규 베드로 신부님 

성전 카펫 청소  

일시 : 3월 27일(월)  10 a.m. –4 p.m.  

성전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시 : 4월 2일(일) 12:30 p.m.  성전  

부활 판공성사  

날짜 : 3월 28일(화)   

시간 : 10 a.m.—12 p.m. & 7 p.m.—9 p.m.  
 

주일학교 부활 판공성사  

일시 : 3월 28일(화)  7 p.m.—9 p.m. 
 

브루클린 교구 소속 타 본당 판공성사  

그외 타 본당 판공성사  

 

사순 특강  

사순기간동안 마지막 남은 사순특강이 3월 31일

(금)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의 강의로 8 p.m.  미사 

중에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

니다.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31일 꼬미시움 

4월 7일 
(3 p.m.) 

 

성당 진입로  

특별헌금  

4월 7일(금)   Holy Land (성지 기금)  

4월 9일(일)   Retired Priests (은퇴사제 기금)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정정합니다  

지난주 표지에 나온 최은영 수녀님의 수도자명

을 글라라에서 글로리아 마리로 정정합니다.  

본당설립50주년 감사 묵주기도 백만단  

본당설립50주년 감사 및 새 시대 봉헌을 위한  

묵주기도 백만단 기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토요일 : 매일 아침 6:30 a.m.  

금요일 저녁 : 8 p.m. 미사 후  

주일 : 11 a.m. 미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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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3월 26일(오늘)  9 a.m.—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4월에는 4월 8일(일) 영세식 관계로 첫째주와 넷

째주에 성물을 판매합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경로의 날 도네이션  

제79차 미동북부 ME부부주말  

일시 : 5월 27일(토) 7 p.m.  - 5월 29일(월)  5 p.m.  

장소 :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이 부부주말을 통해 많은 부부가 서로의 삶을 함

께 되돌아보며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메리놀 선교회 도네이션 봉투  

성지순례 

학생견진 부모님 모임  

일시 : 3월 26일(오늘)   10:30 a.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세미나실   

문의 : 이안나 (917) 656-1223 

도네이션  

로사리오회에서 $5,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여름 캠프  

생활 상담소 주최 세미나  

주제 : 음주와 약물 중독에 대한 세미나  

일시 : 4월 2일(일) 10:30 a.m.—11:30 a.m. 

전문위원 : 차진경 루시아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성가대 연습실)  

세미나 참석 RSVP 없이, 당일날 세미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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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3년 3월 26일 

알 림 알 림 

미사 시간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생활상담  

 정재연, 김진배, 안규호, 김준수  

 

  

생활 상담소  

3월 26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로사리오회 메주픽업  

구역분과 회의   

하상회 신입회원 모집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연령회 월례회  

Flushing 1구역 4반   

Flushing 2구역 1반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반)   

Flushing 2구역 7반   

Bayside 구역 4반 

효주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음식판매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3월 26일(오늘)  10:30 a.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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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3월 26일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3월 12일(일) - 3월 18일(토) 32,333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268,408 단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기금은 사무실과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 오늘 2차 헌금으로 교구 후원금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th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Announcements                                                                                                                                                          March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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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Mar. 18h (Sat) is 
268,408 decades.  
Mar. 12th (Sun) — Mar. 18th (Sat) : 32,333 decades 

Lectures for Lent  

Lent Retreat  

Church Parking Lot Driveway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jam on Parsons Boule-
vard on Sunday mornings, all cars must enter 
through the 33rd Avenue entrance.  

Special Collection  

  

Lent Confession  
Date : Mar. 28th (Tue)   
Time : 10 a.m.—12 p.m. & 7 p.m.—9 p.m.  

Diocese of Brooklyn Lent Confession  
Mar. 29th (Wed) : Bayside Church (8 p.m.—10 p.m.) 
Mar. 30th (Thu) : Brooklyn Church (7 p.m. –9 p.m.) 
Mar. 31st (Fri) : Woodside Church (7 p.m. –9 p.m.) 

Other Parish Lent Confession  
Mar. 30th (Thu) : Long Island Church (8:30 p.m. start) 

High School Workshop  

 

Infant Baptism   
Date : Apr. 2nd (Sun)  12:30 p.m.   Church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along with birth cer-
tificate to the church office. 

2023 Annual Catholic Appeal 

Summer Camp 

Palm Sun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After the blessing of palm branches, the proces-
sion will start at the front of the new education 
center. Please come to the education center 15 
minutes before the mass start.  

2023 St. Paul Summer Camp  

Confirmat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26th (Today)   
Time : 10: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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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ifth Sunday of Lent 

Weekly Homily                                                                                                                                                             March 26, 2023 

  
 
 

 That th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continue to proclaim the value of human life and 
the mercy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In this age of war and economic turbulence, that the nations of the world remember and know the 
love and peace of Jesus, who wept for Lazaru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preparing for the Easter sacraments learn to die to self like Jesus in order to rise like 
Lazarus and live in his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troubled: may the sick be healed, the dying comforted and their caregivers be 
renewed in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gather around this table: that we reach out with love to those who grieve and let 
them know that they are not alone, let us pray to the Lord.◎ 

 Today’s gospel contains the shortest sentence in the Bible: Jesus wept. This inspires and con-
fuses us at the same time. We’re used to learning that Jesus worked miracles, walked on water, cured 
the sick, multiplied loaves and fishes, changed water into wine, and the most amazing manifestation 
of his divinity,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e believe Jesus is “true God and true human.” We ac-
cept Jesus as God, but we are uncomfortable when he reveals his humanity. Jesus is never more hu-
man than when he weeps at the tomb of his friend Lazarus. If Jesus knew he was going to bring Laza-
rus back to life, why would Jesus cry? 
 
 Jesus experienced everything humans do except sin. Weeping for a friend or relative who has 
died is one of the most human things we can do. Who among of us haven’t echoed the words of Mar-
tha and Mary?”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or mother, father, sister, child, spouse) would 
not have died. Who among us have never been disappointed with God for not saving our loved ones? 
Jesus wept, I believe, not just for Lazarus in the tomb, but also for the pain his death was causing Mar-
tha and Mary. More than forty years ago, a young Maryknoll priest and friend of mine committed sui-
cide. Talk about mixed emotions! I was sad he hadn’t reached out for help, and I was angry with him 
for causing so many people pain. I was disappointed with God for letting this tragedy happen. At his 
funeral, another Maryknoll priest preached, using this gospel. He challenged all of us who were feel-
ing so many emotions to offer God everything in our hearts and minds, and to trust that God loves our 
deceased brother more than we ever could. So today we come together to praise God for sending Jesus 
into our world and into our lives. We are called to offer God all, our deceased relatives and friends, to 
unbind them from our hearts, and to let them go. Jesus wept, as do w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fth Sunday of Lent                                                                                                         March 26, 2023 (Year A)  No. 2626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30:1-2, 3-4, 5-6, 7-8 

◎  With the Lord there is mercy and fullness of redemption.   
○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 LORD;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voice in supplication. ◎ 

○  If you, O LORD, mark iniquities, LORD, who can stand? But with you is forgiveness, that you 

may be revered. ◎ 

○  I trust in the LORD; my soul trusts in his word. More than sentinels wait for the dawn, let Israel 

wait for the LORD. ◎ 

○  For with the LORD is kindness and with him is plenteous redemption; and he will redeem Israel 

from all their iniquities.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Ezekiel 37:12-14 (34A) 

Second Reading  

   Romans 8:8-11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International Women’s Day Retreat (March 8, 2023) 


